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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장애 및 건강 특성, 심리적 특성, 고용환경 특성 변수가 직업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 활성화를 위한 직업재활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에 조사된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1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reliability test), 집단간 차이는 t-검정(t-test)과 ANOVA,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로는, 첫째, 개인적 특성 변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및 건강 특성 변인에서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특이한 결과)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특성 변인에서는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용환경 특성 변인에서는 월평균 소득(임금 및 복리후생)과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이하게도 기업규모(근로자 수)가 작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의를 근거로 하여,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적 측면에서의 

개입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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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uration of 

job retention in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concerning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disabilities, health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explore ways to intervene with thei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based on that to lengthen their job retention. To address the goal, this researcher used raw data 

from the 2nd wave of the 2021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and adopted 

197 sheets directly related to this study for analysis. The data were process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tests, crossover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by tha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regarding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longer when they are older, have no spouse, or have a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cond, concerning disability and health characteristic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is longer in those who do not work out ordinarily(unusual results). Third, abou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longer when they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everyday life. Fourth, in terms of employment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longer when they get a higher average monthly income(wage and benefits) and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 however, oddly,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longer when the 

company is small-sized (in terms of the number of worker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above, this author suggests a plan to intervene 

with thei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in order to lengthen job retention in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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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역할은 생계유지수단 차원을 넘어서 장애로 인한 낙인의 극복과 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수단인 동시에 의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신의 자아실현과 자존감 성취를 돕는 측면에 있으며(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Swanson & Becker, 2011),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방안으

로도 작동한다(Bell et al., 1996).

그러나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에서의 직업문제를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

어 대입해 보면, 부정적인 선입견 및 편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좁으며, 기회가 적

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통계청, 2021.12.31.현재)는 전체 인구대비 5.1%인 2,633,026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은 1,207,368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중에서 여성 지

체장애인은 507,642명으로 42.0%를 차지하며, 전체 여성장애인의 45.0%나 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

로서 그 대표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 지체장애인 또한 직업재활의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 파악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신체 기능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외모와 성역할과 관

련된 문화적 규범, 약화된 체력, 사회적 편견, 출산과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이중고(二重苦) 내

지는 삼중고(三重苦)의 고통을 받고 있다(이달엽, 2003). 

결과적으로 다중적 차별 속에서 개인적 삶뿐 아니라 가족, 학교, 친구, 이웃, 이서 및 배우자 등 중요

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출산과 양육 등 중요한 인생의 국면

에서도 남성 장애인과는 다른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2002). 또한 여성장

애인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고용 등의 객관적 지표에서도 비장애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에도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김성희 외, 2020).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이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

라, 장애가 발생한 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44%로 남성장애인의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Lesh & Marshall, 1984). 즉, 여성장애인은 여성정책과 장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비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통계청, 2021.8월말 기준)은 남성이 31.0%, 

여성이 47.4%인 반면,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61.8%, 여성이 82.5%로 거의 2배가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82.5%나 되는 근로자들이 불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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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지체장애인의 경우, 여성과 지체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차별과 억압환경 및 

여성의 역할부담에 따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제한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 지체장애인들에 비해서 운동량, 영양상태, 활동범위가 좁아서 여성 지체장애인들의 

취업 및 건강관리 등이 남성 지체장애인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옥, 2013).

특히, 여성 지체장애인의 구직활동이나 구직동기에 관한 몇몇 국내 연구결과(김기태 외, 1999; 이계

존, 1997), 취업 시 요구되는 직업능력의 부족, 소극적인 성격, 직업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의지

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구직동기도 낮기 때문에 활발한 취업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

이렇듯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여성 지체장애인들의 직업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정교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유지와 

관련된 세밀한 연구는 매우 요구되며, 고용확대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판단된다.

그리고 성·장애·빈곤의 삼중차별(三重差別苦)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 관련하

여 현재까지도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고용촉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지체를 선정하였으며, 가장 대표성을 띌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 지체장애 유형만을 대상으로 시도되

는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도 시기적절한 연구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 장애 및 건강 특성 변인, 심리적 

특성 변인, 고용환경 특성관련 변인이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

를 바탕으로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 활성화를 위한 직업재활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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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동향

국내에서의 여성 지체장애인 직업유지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1)를 검토한 결과는 <표 1>에서와 같이 장애통합연구 28편, 정신

적장애 26편, 신체외부장애 8편, 청각장애 5편, 신체내부장애 1편으로서 총 68편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여성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관련된 연구는 단 6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6편의 선행연구도 연구수행

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개의 장애유형을 한번에 통합적으로 투입한 한계점이 보인

다. 결과적으로 여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단 1편이나 이 또한 직업유지과정에 관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취업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 국내 여성 지체장애인 직업유지 관련 선행연구 구분

구분 계 청각장애
신체외부장애

(지체 등)
신체내부장애

(신장 등)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통합연구

장애유형
68

(100.0)
5

(7.3)
8

(11.7)
1

(1.4)
26

(38.2)
28

(41.1)

여성장애
6

(100.0)
- - -

6
(100.0)

여성지체
1

(100.0)
-

1
(100.0)

- - -

2.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개인적 특성 변인, 장애 및 건강관

련 변인, 심리적 특성 변인, 고용환경 특성 변인과 관련한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행연구검토는 장애인 고용유지 관련 국내 학술논문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www.riss.kr: 

검색일자-2022.8.20)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 직업유지”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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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특성 요인과 직업유지기간

첫째, 연령이다. 연령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근무지속기간이 길어진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이 있으

며(곽지영, 2010; 변용찬·이정선, 2005; 석말숙, 2009; 조한진, 2010),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직

무를 구하기 어렵게 되고, 더욱이 가족의 부양책임이 높아져 퇴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지적한

다(구인순·박자경, 2010). 

둘째, 혼인상태이다. 혼인 여부가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그 중

에서도 기혼상태가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대체적으로 많았다(변용찬·이정선, 2005; 

이성규·김용탁, 2014; 임종호·황연화, 2013; 서지혜, 2016).

셋째, 교육수준이다. 이금진(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고졸 이상이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실업탈출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량지표로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하는데 유리하며, 낮아질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강동욱, 2002; 백은령·전동일, 2007; 유동철, 2000; 이준상, 2008; 전이

상, 2002; Achterberg et al., 2009; Butterfied & Ramseur, 2004; Daly & Bound, 1994; Kenndy 

& Olney, 2006; Melin & Fugl-Meyer, 2003; Taubman & Wales, 1974). 반면, 최근에 이루어진 이

형렬·신용석(2021)의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실업자들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실업탈출의 가

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취업이나 사회활동 중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전반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이로 인해 생활만족이 낮은 집단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성정현 외, 2006; 권오형, 2015). 김대규·신동환(2015)의 연구결과, 사회경제

적 지위는 직업 및 소득 수준 등으로 측정되며, 개념화되면서 우리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능력과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영위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조승하·송진영, 2017). 최근 이루어진 최영신(2022)의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능

력과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유지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장애 및 건강요인과 직업유지기간

첫째, 장애정도이다.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고용 및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으며(곽지영, 2010; 나운환·정명현, 2004; 백은령·전동일, 2007; 이준상, 2008; 전이

상, 2002; Crisp, 2005; Kennedy & Olney, 2006), 선행연구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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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2005)는 6개 장애유형 집단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장애정도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ennedy와 Olney(2006)는 SSDI(사회보장장애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 경제활동참여와 장애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이상(2002)은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취업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

였으며, 이준상(2008)도 활동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고, 백은령·전동

일(2007)은 장애등급이 6급인 최경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곽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유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

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건강상태는 고용유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남정휘, 2017; 이형렬·신용석, 2021), Kennedy와 Olney(2006)는 SSDI(사회보장장애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적을수록 경제활동참여의 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혜전(2011)은 고령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예측한 연구결과, 건

강상태가 좋다고 판단할수록 고용유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

우 건강상태가 고용유지에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으며,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고용유지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세연·구인순·박자경, 2012). 반면, 김성원·문진영(2010)의 연구결

과, 5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직업지속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직업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셋째, 만성질병 여부이다. 구인순·박자경(2010)는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퇴사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질환이 적을수록 고용유지에는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김성원, 문진영, 2010; 김성희, 2010; 이성규, 2012; 정병오, 2010). 

이는 만성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만성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현재의 직장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것으로 추리된다.

넷째, 평소 운동 여부이다. 김일수 외(2017)는 취업된 지체장애인 집단 보다는 미취업 상태의 지체장

애인 집단일수록 운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생

활체육 및 신체활동 에 참여에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으로서 직장장애인이 건강체력 관리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구교만·오아라, 2012: 김권일 외, 2017; 박상수·김춘종, 2013). 반면, 이한나 외(2014)

의 연구결과, 주변을 이동하는 기능이 높을수록 직무를 수행하는데 경험하는 제약이 낮게 나타남으로

써,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신체적 운동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러한 건강행위는 장애인의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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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요인과 직업유지기간

첫째, 자아존중감이다. 이주희(2009)의 연구결과,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취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고

용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김성희, 2010; 이성규·김용탁, 2014). 반면, 박

주영(2003)은 심리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요인에 앞

서 선행되어야 하는 물리적 환경이 전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이형렬

(2007a)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

수록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장으로의 이직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장애수용 정도이다. 이채식·김명식(2013)의 연구결과, 심리·사회적 특성 중 장애수용 부분에서 

장애가 있더라도 부족함이 크게 없다는 긍정적 태도인 “내 인생에서의 부족함은 없다”와 직장에서의 장

애차별 경험이 없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

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장애수용 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김미희, 2009; 박수경·곽지영, 2011; 홍려교, 2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것은 장애수용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고용유지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 만족도이다. 곽지영(2010)의 연구결과, 장애여성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 중, 일상생활

만족도 평균도 90%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상생활만족도 평균이 높은 집단일

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고용환경 요인과 직업유지기간

첫째, 월평균 소득(임금 및 복리후생)이다. Cotton과 Tuttle(1986)은 메타분석을 통해 이직관련 변

수를 파악하였으며, 전체 36개의 선행연구 중 대부분 임금수준과 이직간에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유지기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

은 선행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광명, 2018; 곽지영·조정아, 2006; 김선화, 2015; 김세연 외, 

2012: 남정휘, 2017; 변용찬·이정선, 2005; 백은령·전동일, 2007; 서지혜, 2016). 또한 김금란(2002)

의 연구결과, 사회·심리적 상담과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은 직업유지와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염희영(2004)은 취업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복리후생제도가 잘 지원되는 사업체일수록 직업

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규모(근로자 수)이다. 강순화·손용근(2008)은 취업이 취약한 장애유형에도 불구하고 경쟁

관계 속에서 힘들게 고용된 뇌병변장애인이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아 고용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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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형태이다. 고용형태가 정규직 여부에 따라 고용유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결과들이 있으며(염희영, 2004; 이형렬, 2007a),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만족도와 낮은 이직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Ellingson et al., 

1998).

넷째, 종사상 직무 유형이다. 전미리(2009)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단순노무 취

업 직종에서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채식(2005)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에서 서비스직종이 직무적합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필수(2010)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특성 때문에 업무강도가 강한 직종이나 직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직업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형렬(2007b)의 

연구결과, 전문직에 있어서 특이하게도 시각·청각·언어와 내부장애·기타장애가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는바, 직무유형은 고용유지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직장내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이다. 남정휘(2013, 2014)의 연구결과, 직장차별경험은 신체외

부장애에서 퇴사 가능성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직장차별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직장차별경험이 있을수록 퇴사가능성이 78.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뇌성

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종호, 2006)에서도 고용상 차별경험이 많은 근로자보다 차별경험이 

적은 근로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근무환경(안전성)이다.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용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는  선행연구(김세연 외, 2012; 변용찬 외, 2004; 석말숙, 2009; 이금진, 2003; 임종호·황연화,  2013)

가 있는 반면, 오히려 기업체의  작업환경이 열악할수록 고용률이 높은 경우도 있었고, 장애인의 입장

에서는 먼지, 소음, 냄새, 환경위험성, 물리적 위험성 등이 적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찾을 여유도 없이 

취업을 하고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이 존재하기도 했다(이형렬, 2013).

다섯째, 직무만족도이다. 직장만족도는 고용유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김기원·김승아, 1996; 김세연 외, 2012; 조한진, 2010; 임종호·황연화, 2013; Robbins, 

1993).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직무불만족은 지각, 잦은 결근, 퇴

직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직을 야기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는 장애인의 동기부여, 생산

성, 이직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고용유

지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Henem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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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

이며, 선행연구 검토결과 개인적 특성, 장애 및 건강 요인, 심리적 요인, 고용환경의 4가지 요인을 구성

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에 투입하여 검증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장애 및 건강, 심리, 고용환경 요인은 직업유지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개인적 특성 요인
    - 연령 
    - 혼인상태
    - 교육수준 
    - 사회경제적 지위

○ 장애 및 건강 요인
    - 장애정도(경증/중증)
    - 주관적 건강상태
    - 만성질병 여부
    - 건강 위한 행위(평소운동여부)

○ 심리적 요인
    - 자아존중감
    - 장애수용정도
    - 일상생활 만족도

○ 고용환경 요인
    - 월평균 소득
    - 기업규모(근로자 수)
    -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 직무 유형(단순노무여부)
    - 직장에서 장애로인한 차별경험
    - 근무환경(장소의 안전성)
    - 직무만족

독 립 변 수 종속변수

직업유지기간→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6차조사 자료

(2021년)를 활용하였다. 2차웨이브 자료는 2018년 기준 총 4,577명의 패널자료이며, 이 가운데 본 연

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는 19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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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기업체에 고용된 여성 지체장애인의 근속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고용유지기간

은 기업체에 고용된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지속되는 근속기간 개월 수로 종속

변수화 하여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요

인, 장애 및 건강 요인, 심리적 요인, 고용환경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작화 과

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과 조작화

변수 구분 범주 변수명 변수측정

종속변수 고용유지기간 근속기간의 개월 수 

독립
변수

개인적
특성요인

연령 만연령의 연속변수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교육수준 교육기간의 연속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1, 중하층=2, 중상층=3, 상층=4

장애 및 건강 요인

장애정도 경증=0, 중증=1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0, 좋음=1

만성질병 여부 없음=0, 있음=1

건강을 위한 평소 운동 여부 안함=0, 하고 있음=1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10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장애수용정도(12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저 그렇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일상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

고용환경 
요인

월 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로그변환)

기업규모(근로자 수) 연속변수(로그변환)

근로형태 정규직=1, 비정규직=0

직무 유형 단순노무=1, 비단순노무=0

직장내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근무환경 안전성
매우 위험하다=1, 위험한 편이다=2,
안전한 편이다=3, 매우 안전하다=4

직무 만족도(9문항)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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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특성 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

다. 연령은 만연령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없음을 기준변수인 0, 배우

자 있음을 1로 더미처리 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받은 기간을 연수로 연속변수처리 하였다. 사회경제

적 지위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경적 지위에 대한 물음에  ‘하층’ 1점, ‘중하층’ 2점, ‘중상층’ 3점, ‘상

층’ 4점으로 측정된 응답자료를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2) 장애 및 건강 요인

장애 및 건강 요인으로는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 여부, 건강을 위한 평소운동 여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장애정도는 경증을 0, 중증을 1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

쁘다’ 와 ‘나쁘다’를 기준점수인 좋지 않음(0)으로, ‘좋다’와 ‘매우 좋다’를 좋음(1)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만성질병 여부는 없음(0)을 기준변수로, 있음을 1로 더미처리 하였다. 건강을 위한 평소 운동여부는 ‘안

함’을 0, ‘하고 있음’을 1로 처리하였다. 

(3)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장애수용정도, 일상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를 설정하여 분석에 투입하

였다. 자아존중감은 10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구성된 리

커트 척도이다. 전체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평균화한 값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는 

.631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정도는 12개의 개별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

된 리커트 척도이다. 전체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평균화한 값을 투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

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

는 .729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응답한 점

수를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고용환경 요인

고용환경 요인으로는 월 평균 소득, 기업규모, 근로형태, 직장 내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여부, 근무환

경의 안전성, 종사상 직무 유형, 직무 만족도를 설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월 평균 소득은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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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특성상 왜도, 첨도가 높으므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정규분포 가정에 적합하도록 자연로그화

한 값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기업규모는 근로자 수를 활용하였으며, 정규분포 가정을 위해 로그처

리 하여 투입하였다. 근로형태는 비정규직을 기준변수인 0, 정규직을 1로 더미처리하였다. 직장내 장

애로 인한 차별 경험은 ‘예’로 응답한 경우를 경험 있음(1)으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경험 없음(0)

으로 더미처리하였다. 종사상 직무유형은 비단순노무 종사자를 기준변수인 0, 단순노무 종사를 1로 더

미화 처리하였다. 근무환경 안전성은 단일문항의 4점척도이다. 직무 만족도는 임금근로자들이 직무관

련 만족도(매출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

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장애에 대한 배려와 편의, 전반적 만족도) 9문항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 1점

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리커트 척도이다. 전체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평균화한 

값으로 투입하였으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처리된 자료의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인구사회학)과 장애 및 건강요인, 심리적 요인, 고용환경 요인의 분

포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값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

뢰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각 요인들의 주요 특성에 따른 고용유지 기간의 분포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서 개인적 특성, 장애 및 건강, 심리, 고용환경 요인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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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개인적 특성 중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7.1%(14명), 30대가 9.6%(19

명), 40대 28.4%(56명), 50대 35.5%(70명), 60대 이상이 19.3%(38명)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결

혼/동거 58.9%(116명), 미혼 17.3%(34명), 이혼 16.8%(33명), 사별 7.1%(14명)의 순이었다. 교육수준

은 중졸 이하가 22.3%(44명), 고졸이 42.1%(83명), 대졸이상이 35.5%(70명)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는 하층이 27.9%(55명), 중하층 53.8%(106명), 중상층 17.3%(34명)이며,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0.5%(1명)에 불과하였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7, 단위: 명, %)

구분 변수 빈도 백분율

개인적 특성 요인

연령

20대 14 7.1

30대 19 9.6

40대 56 28.4

50대 70 35.5

60대 이상 38 19.3

혼인상태

미혼 34 17.3

결혼/동거 116 58.9

이혼 33 16.8

사별 14 7.1

교육수준

중졸이하 44 22.3

고졸 83 42.1

대졸이상 70 35.5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55 27.9

중하층 106 53.8

중상층 34 17.3

상층 1 0.5

장애 및 건강 요인 장애정도
경증 178 90.4

중증 1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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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건강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14 58.2

좋지 않음 82 41.8

만성질병 여부
없음 129 65.5

있음 68 34.5

건강위한 평소 운동 여부
안함 101 51.3

하고 있음 96 48.7

고용환경 
요인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9 19.8

100만원 ∼ 200만원 미만 94 47.7

200만원 ∼ 300만원 미만 52 26.4

300만원 이상 12 6.1

평균(표준편차) 167.05(94.88)

기업규모
(종사자 수)

10인 미만 62 31.5

10인 이상 ∼ 50인 미만 52 26.4

50인 이상 ∼ 100인 미만 18 9.1

100인 이상 65 33.0

근로형태
비정규직 109 55.3

정규직 88 44.7

직장내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경험 없음 189 96.4

경험 있음 7 3.6

종사상 직무
단순노무 143 72.6

비단순노무 54 27.4

장애 및 건강 요인 중 장애정도는 경증이 90.4%(178명)로 중증 9.6%(1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음(41.8%)에 비해 좋음(58.2%)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병의 경우는 없는 응답자(65.5%)가 있는 응답자(34.5%)보다 많았다. 건

강을 위한 평소 운동여부는 안함이 51.3%, 하고 있음은 48.7%로 나타났다.  

고용환경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월 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7.7%(94

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200만원∼300만원 미만(26.4%), 100만원 미만(19.8%), 300만원 이

상(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167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종사자 수에 따른 분포는 10인 미만 31.5 %, 1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

장이 26.4%, 50인 이상 100인 미만 9.1%, 100인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가 33.0%로 나타났다. 근로형

태는 정규직(55.3%)이 비정규직(44.7%)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내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은 없는 경우가 3.6%에 불과했다. 종사장 직무는 단순노무 종사자(72.6%)가 비단순노무 종사자

(27.4%)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포되었다.  

한편 주요 요인들의 기술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 하였듯이 모든 변수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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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와 7을 넘지 않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정규분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의 리커트 척도(1점부터 4점까지)로 측정한 값을 평균화한 것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2.92점(±0.362)으

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정도는 총 12문항의 리커트 척도(1점부터 5점까지)로 측정한 값을 평균화하여 처리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는 3.15점(±0.362)이다. 일상생활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 단일 문항으로 처리하였고 평균 점수는 3.46점(±0.566)이다. 근무환경 안전성 문

항은 4점척도의 단일 문항이며, 평균 점수는 3.03점(±0.514)이다. 직무 만족도는 9문항의 리커트 척도(1점

부터 5점까지)로 측정한 값을 평균화 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3.43점(±0.477)이다.

<표 4> 주요 요인들의 기술분석 결과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2.00 4.00 2.92 .362 -.006 -.082

장애수용정도 1.58 4.50 3.15 .434 .021 .679

일상생활 만족도 2.00 5.00 3.46 .566 -.084 -.691

고용환경
요인

근무환경 안전성 1.00 4.00 3.03 .514 -.407 2.751

직무 만족도 2.09 4.55 3.43 .477 -.085 -.200

2) 주요 특성요인에 따른 고용유지기간의 차이 분석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이전에, 주요 특성요인에 따른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직업유지 기간의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분석한 결과 근로형태(정

규직 여부)(t=-2.56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규직 종사자(90.7개월)

가 비정규직 종사자(53.5개월)에 비해 고용유지 기간이 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

지만, 건강하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근로자일수록, 장애차별이 없는 직장의 종사자 일수록, 비단순

노무 종사자 일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5> 주요 특성요인에 따른 고용유지기간의 차이

구분
고용유지기간 t/F

(자유도)평균 S.E.

연령

20대 31.8 7.05
.889
(4)

30대 60.9 13.87

40대 63.0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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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50대 78.2 10.80 .889

(4)60대 이상 84.5 28.37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69.4 10.52 -.087

(195)배우자 있음 70.7 10.02

교육수준

중졸이하 78.9 24.71
.320
(2)

고졸 64.0 8.48

대졸 이상 71.9 9.16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54.6 9.88 -1.329

(195)중층 이상 76.2 9.34

장애정도
경증 70.6 7.81 .182

(195)중증 66.1 19.95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63.7 8.98 -.780
(194)건강함 75.3 10.83

만성질병
여부

없음 75.3 10.18 .983
(195)있음 60.3 8.58

건강을 위한
평소 운동여부

전혀안함 65.9 11.54 -.591
(195)하고 있음 74.6 8.82

근로형태
비정규직 53.5 10.37 -2.567*

(195)정규직 90.7 9.72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없음 71.1 7.58 .669

(194)있음 44.5 16.19

종사상 직무유형
단순노무 65.0 6.98 .430

(195)비단순노무 72.1 19.30

 * p<.05,  ** p<.01,  *** p<.001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경우 공

선성이 높다고 하며, 공선성이 높게 나타나면 개개의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 매우 어렵게 된다. 추정된 회귀계수를 왜곡시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산출된 상관계수는 교육수준과 연령이 -.527로 가장 높았고, 모든 변수 간 상

관계수가 절대값 0.7 이하를 보이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여성 지체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속변수인 고용유지기간은 월평균 소득(r=.212, p<.01), 근로형태(r=.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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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특성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 심리적 요인, 고용환경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적합도는 p=0.000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추정된 회귀계수

들에 대한 유의성도 유의하였다. 투입된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의 총분산을 26.3% 설명하고 있다.

<표 7>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측변수 B β SE t

개인적 특성 요인

연령 4.892 .263 1.806 2.709**

혼인상태(ref. 배우자 없음) -61.763 -.170 28.516 -2.166*

교육수준 -3.537 -.083 4.410 -.802

사회경제적 지위 56.924 .154 31.519 1.806+

장애 및 건강 요인

장애정도(ref. 경증) 20.858 .047 37.717 .553

주관적 건강상태 2.685 .009 25.979 .103

만성질병 여부(ref. 없음) -26.328 -.076 27.352 -.963

평소 운동 여부(ref. 안함) -68.506 -.205 26.625 -2.573*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28.562 -.070 35.887 -.796

장애수용정도 -29.508 -.065 41.432 -.712

일상생활 만족도 49.942 .180 24.582 2.032*

고용환경 요인

월평균 소득(임금 및 복리후생) 79.198 .314 27.970 2.832**

기업규모(근로자 수) -14.163 -.167 7.040 -2.012*

근로형태(ref. 비정규직) -19.565 -.058 30.189 -.648

직무유형(ref. 비단순노무) 34.941 .105 28.151 1.241

직장내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ref. 없음) -24.864 -.015 117.16 -.212

근무환경(안전성) -5.534 -.017 28.018 -.198

직무 만족도 78.036 .220 31.214 2.500*

R2= .513

R2= .263

F = 3.071***

 + p<.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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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적 특성요인 중 연령과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회귀계수값이 .263(p<.01))으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일수록(β=-.170, p<.05),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β=.154, p<.1) 직업유지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 및 건강요인을 살펴보면, 평소 운동 여부의 회귀계수가 -.205(p<.05)로 부적(-)인 방

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일상생활만족도(β=.180, p<.05)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

상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환경 요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β=.372, p<.01)과 직무만족도(β=.220, p<.05)

가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β=-.167, p<.05)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근로자 수가 적은 회사에 다닐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주요 분석 결과로서,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는 개인적 특성이 강한 영향

을 미쳤으며, 특히 심리적 요인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지체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주요 사항을 토대로 하여 독립변수를 중심으

로 논의점2)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 조사대상을 적은 표본인 여성 지체장애인 197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

시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에 대하여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장애유형을 

분류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은 394명3), ② 여성 청각장애인은 62명, ③ 여성 중증 지체장애인은 24명으

2)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대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모두 실시하였다.

3)  장애유형을 통합한 여성장애인 394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직업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

준,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 여부,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 월평균 소득, 근로형태, 직무유형, 

직장내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근무 환경, 직무만족도로서 여성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상이하게 폭넓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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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어, 여성 청각장애인과 여성 중증 지체장애인은 연구대상자 부족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존에 이루어진 여성 장애인관련 선행연구들은 장애유형을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장애유형 또한 매우 상이하며, 제각각의 특성들이 존재하는바, 장애유

형을 구분하지 않고 여성 장애인 전체를 통합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그 유의미성이 퇴색된다고 판

단하여 여성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즉, 성·장애·빈곤의 삼중차별(三重差別苦)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 장애인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직업유지와 관련된 연구는 장애계, 특히 여성 지체장애인 직업재활에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

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연구가 용이한 장애유형을 통합한 여성 장애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지 않고, 단일 장애유형인 여성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

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인적 특성관련 변수 중에서는 특별한 논의점 및 함의점을 3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① 여성 

지체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나, 연령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근무지속기간

이 길어진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구인순·박자경, 2010, 곽지영, 2010; 변용찬·이정선, 2005; 석말숙, 

2009; 조한진, 2010)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단, 연령이 낮을

수록 근속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② 배우

자가 없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기혼상태가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

구결과(변용찬·이정선, 2005; 이성규·김용탁, 2014; 임종호·황연화, 2013; 서지혜, 2016)와 일치하지 않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 지체장애인의 특성으로서 비장애인과 가장 유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③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나, 최근 연구되어진 최영신(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여성 지체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장애 및 건강관련 변수에서는 여성 지체장애인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직업유지기간

이 길게 나타나, 건강행위는 장애인의 근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한나 외, 2014)와 대립되는 

특이한 결과이다. 이는 직장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생활체육 및 신체활동에 참여에 제약요인이 있

다는 만은 선행연구결과(구교만, 오아라, 2012; 박상수·김춘종, 2013)와 일맥 상통한 결과이며, 또한 

직장장애인이 건강체력 관리의 어려움을 보고한 김권일 외(201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넷째, 심리적 변수에서는 여성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

나, 곽지영(2010)의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만

족도(개인이 느끼는 생활상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삶의 질, 주관적 행 복, 주관적 복지 등 여러 형태) 향

상을 위해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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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고용환경 변수 중에서는 특별한 논의점 및 함의점을 3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① 월평균 소

득(임금 및 복리후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소득(임금 및 복리후생)

이 높을수록 고용유지기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고광명, 2018; 곽지영·조정아, 

2006; 김금란, 2002; 김선화, 2015; 김세연 외 2012, 남정휘, 2017; 변용찬·이정선, 2005; 백은령·전

동일, 2007; 서지혜, 2016; 염희영, 2004; Cotton & Tuttle, 1986)와 일치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임

금 및 복리후생)은 직업유지기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② 기업체 규모(근로

자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나,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강순화·손용근(2008)의 연구결과와 불일치 하지만, 여성 지체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소규모 기업체일

수록 직업유지를 잘하는 여성 지체장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리된다. ③ 직장만족도가 높

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직장만족도는 직업유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

행연구결과(김기원·김승아, 1996; 김세연 외, 2012; 조한진, 2010; 임종호·황연화, 2013; Heneman, 

1985; Robbins, 1993)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장애인의 직장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업체 및 장애인관련 기관의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여성 지

체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직업재활적 측면에서의 주요 개입방안4)을 6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규직 및 괜찮은 일자리와 같은 질 높은 장애인고용정책이 필

요하다. 분석결과, 여성 지체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여성 지체장애 임금근로자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취업기회, 

장애인에게 부합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여성 지체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및 고용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김진영, 2007),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즉,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및 괜찮은 일

자리와 같은 질 높은 장애인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직장 내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여성 지체장애인은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이는 취

업된 직장업무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생활체육과 신체활동 참여 등에 제한된 요인으로 작용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한 여성 지체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직장 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며,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맞춤형 장애인 체력관리프로그램 등으로 운동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

4)  제언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여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나타난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여성 지체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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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장 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직원들과의 직업활동을 통한 만족감을 신장시켜야 한다. 분

석결과, 여성 지체장애 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

는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수입이나 여가활동 등 품위요인 보다는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 근로자 개인이 유대

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근무함으로서 직업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 및 의

사소통 기회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직업활동을 통한 만족감을 신장시켜 직업적 성공

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 지체장애근로자에 대한 소득 향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여성 지체장애인

은 월평균 소득(임금 및 복리후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경쟁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지체장애 근로자들은 임금이 높을수록 직업유지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바, 기업체에서는 객관적으로 급여수준을 평가하여 임금 및 소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체적으로 기업체에서는 근무년 수를 기준으로 

하는 급여체계에서 벗어나 능력이나 성과급제로 개선해 나간다면 업무수행능력이 월등한 여성 지체장

애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본인 능력을 개발하여 기업체에서는 일정부분 능력제나 성과급제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 정부에서는 업무역량이 비

교적 미흡한 중증 여성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임금보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규모 있는 안정된 직장으로의 고용촉진 및 여성 지체장애인의 적합직종 개발 및 전문기술분

야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형태가 추진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여성 지체장애인은 기업체 규모가 적을

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오히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 편의서비스 등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소규모 기업체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

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규모 있는 기업체로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성 지체장애인의 대다수가 생산직 및 단순기술직에 종사

하고 있으므로 장애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종의 다각적인 개발 및 전문기술분야의 직

업능력개발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지금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장 내 여성 지체장애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서비스 제공되어야 한

다. 분석결과,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나, 그 중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즉, 취업한 여성 지체장애인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체내 재훈련의 기회를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직무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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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직업유지를 위해 매우 요구되는 고용관리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 질 높은 노동력이 유지될 수 있고, 사업체에서는 필수요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로서 기존의 직업유지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연구가 용이

한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를 통합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포괄성과 전국의 여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인 2021년 장

애인 고용패널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과 관련된 정교한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단,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모두 분석할 수 없었던 점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 장애 및 건강 특성 

변인, 심리적 특성 변인, 고용환경 특성 변인이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차후 연구에서는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제도 및 정책적 요인이 여성 지체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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